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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리더십의 아이러니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로 사역할 때 필요한 지혜와 리더십을 얻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학습의 과정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존경하는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우고 익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지혜와 이해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그룹 네트워크에서는 ｢리더를 위한 매일의 약속｣(존 맥스웰, 국제제자훈련원)에 실린 ‘영적 리더십의 아이러니’라는 글을 통해 리더십과 하나님의 뜻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2장과 3장은 영적 리더십의 명백한 모순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지혜와 이해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은 함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리더는 어떻게 사고하는가? 그들은 다음과 같이 사고한다. 

- 원대한 비전 :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은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의 것보다 원대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 다른 사람 :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 지속책임 : 그들은 오늘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다. 

- 최종 결과 : 그들은 결과를 보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 

- 계속적인 성장 : 그들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한다. 

- 무한 :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고 있다. 

- 승리 :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 임하기를 원한다. 

- 직관력 : 그들은 어떤 일이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 

- 섬김 : 그들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가치를 더하기를 원한다. 

- 즉각 책임 : 그들은 즉시 평가하여 가능한 답을 얻는다. 

위의 글에서 우리는 리더십에 있어 리더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은‘리더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에 둔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의 상황에 갇힌 리더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과 다를 때 우리를 따르는 이들도 세상이 주는 영향력과 다른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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